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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」2021년 5월호 ('21.3월말 기준)

□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*을 확대 개편하여
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(3월말 기준)를 발간

    * 재정정보‧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‘14년부터 월단위 재정통계를 제공

□ 개편된 5월호부터는 재정통계 범위에 국민경제 사회활동에
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과,
국채수요 및 발행금리 등 국채시장의 동향을 추가하고,

ㅇ 재정지표의 추세 변동사유 분석 등을 포함함으로써, 국민이
국가재정 활동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 아울러, 재정이슈 파트를 신설하여,

ㅇ 최근 국내외 재정현안과 정책동향 등에 대한 전문가 기고
및 정책담당자 분석 자료*를 수록하여, 재정정책 흐름에 대한
국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

 * ①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 
     ②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 
     ③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분기 재정동향에 대해, 코로나위기
극복과정에서 수행해온 적극적 재정운용에 힘입은 경기회복과
이에 따른 세수개선의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
평가하였음

ㅇ 아울러, 이번에 개편된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 를 통해 국민
전문가 등 수요자에게 재정정보를 보다 풍부하고 알기 쉽게
제공하고, 재정이슈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으로
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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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‘21년 1분기 재정운용동향】

< 요 약 >  

□ (총수입) 1분기 총수입(152.1조원)은 국세수입 및 기금수입 증가

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.5%p 증가

    * 3월 총수입(누계, 조원) : 152.1(전년비 +32.6), 진도율 : 31.5%(+6.5%p)

ㅇ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

(+19.0)하였고, 세외수입(+1.5)․기금수입(+12.1조원)도 모두 증가*

    * 3월(누계, 조원) : <국세>88.5(+19.0) <세외>10.1(+1.5) <기금>53.5(+12.1)

□ (총지출) 코로나 피해 및 일자리 창출 지원, 방역 대응 예산의 적극

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(182.2조원) 진도율은 전년대비 2.1%p 증가

    * 3월(누계, 조원) : <총지출>182.2(+17.4) <예산>123.1(+2.5) <기금>59.1(+14.9)

□ (수지) 국세수입 등 총수입 증가세에 힘입어 재정수지는

전년대비 개선 (‘20.1분기 △45.3 → ’21.1분기 △30.1조원, +15.2조원)

    * 3월 통합수지(누계) : △30.1조원(+15.2), 중앙정부채무 : 862.1조원

< 주요항목별 진도율(‘21년 1분기) >

총수입 국세수입 총지출 관리대상사업

◇ 코로나 피해 경감, 경기회복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

집행결과, 1분기 총지출이 전년대비 증가(+17.4조원)하였고,

ㅇ 1분기 국세수입 및 기금운용수익 등 총수입이 전년대비

더 큰 폭으로 증가(+32.6조원)함에 따라, 재정수지 적자폭 개선
(‘20.1분기 △45.3 → ’21.1분기 △30.1조원, 전년대비 +15.2조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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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총수입) 1분기 총수입(152.1조원)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증가,
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6.5%p 증가

    * 국세(+19.0) 및 세외(+1.5)․기금수입(+12.1조원) 모두 전년대비 증가

➊ (국세, 88.5조원) 전년대비 진도율 6.9%p 증가(+19.0조원)

- (소득세) ’20년 영세개인사업자 세정지원*에 따른 유예분 납부,
부동산 거래량 증가** 등으로 전년대비 6.4조원 증가

      * ’20.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부유예

     ** 주택매매거래량(만호): (’19.11월~’20.2월) 42.7 → (’20.11월∼’21.2월) 43.3 <+1.7%> 

- (법인세) 기업의 ’20년영업이익 증가* 등으로전년대비 4.8조원증가

      * 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(조원, 개별기준) : (’19) 56.3 → (’20) 67.5 <+19.8%>

- (교통세 등) ’20년 정유업계 세정지원*에 따른 교통세 유예분
납부, 증권거래대금 증가** 등으로 전년대비 4.3조원 증가

      * ’20.11월 코로나19로 유동성 문제를 겪는 정유업계 대상 유류세 3개월 납부유예 

     ** (’19.12월∼’20.2월) 704.5 → (’20.12월∼’21.2월) 2,131.6조원 <202.5%>

➋ (세외수입, 10.1조원) 한은잉여금 증가, 우정사업수입 증가로
1분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진도율 2.7%p 증가(+1.5조원)

➌ (기금수입, 53.5조원) 1분기 기금수입은 기여금 수입 및 재산
수입(+10.9조원)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6.4%p 증가(+12.1조원)

(단위: 조원, %, %p)

’20년 ’21년(잠정) 전년동기 대비

추경
(A)

결산
(B)

3월
(C)

3월
(누계,D)

진도율
추경
(G)

3월
(H)

3월
(누계,I)

진도율
(J=I/G)

3월
(H-C)

누계
(I-D)

진도율

추경
(E=D/A)

결산
(F=D/B)

추경
(J-E)

결산
(J-F)

□ 총수입 470.7 478.8 41.8 119.5 25.4 25.0 483.0 55.0 152.1 31.5  13.3 32.6 6.1 6.5
◇ 국세수입 279.7 285.5 22.8 69.5 24.9 24.3 282.7 30.7 88.5 31.3 7.9 19.0 6.4 6.9
ㅇ 일반회계 271.9 276.3 22.3 67.9 25.0 24.6 274.0 29.9 86.1 31.4 7.6 18.2 6.4 6.8
 - 소득세 88.5 93.1 3.2 22.2 25.1 23.9 89.8 4.8 28.6 31.9 1.6 6.4 6.7 8.0
 - 법인세 58.5 55.5 13.4 15.4 26.3 27.7 53.3 17.3 20.2 37.9 3.9 4.8 11.6 10.2
 - 부가가치세 64.6 64.9 1.3 14.9 23.1 23.0 66.7 1.4 17.6 26.4 0.1 2.7 3.3 3.4
 - 교통세 15.5 13.9 1.2 3.8 24.3 27.0 15.7 1.7 4.7 30.1 0.5 1.0 5.7 3.1
 - 관세 7.7 7.1 0.4 1.7 21.8 23.8 8.3 0.7 1.7 20.7 0.3 0.0 △1.1 △3.1
 - 기타 37.2 41.8 2.8 9.9 26.7 23.8 40.2 4.0 13.3 33.0 1.1 3.3 6.3 9.2
ㅇ 특별회계 7.8 9.3 0.5 1.6 20.3 17.2 8.7 0.8 2.4 27.1 0.4 0.8 6.8 9.9
◇ 세외수입 29.1 26.9 1.9 8.6 29.5 31.9 29.3 2.0 10.1 34.6 0.1 1.5 5.1 2.7
◇ 기금수입 161.9 166.2 17.1 41.4 25.6 24.9 171.0 22.4 53.5 31.3 5.2 12.1 5.7 6.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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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총지출) 코로나 긴급피해 지원 , 고용·생활안정, 방역예방·
대응 관련 사업의 적극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
전년대비 2.1%p 증가(182.2조원, +17.4조원)

➊ (예산)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
지원금(+0.5조원), 저소득·청년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지원 사업
(+0.2조원)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0.3%p 증가(+2.5조원)

➋ (기금) 코로나 방역조치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
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적극집행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큰 폭
(+6.1%p)으로 증가(+14.9조원)

➡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 경기
회복에 기여(1/4분기 실질 GDP 성장률 1.6%, 정부기여도 0.3%p)

   

(단위: 조원, %, %p )

ʼ20년 ʼ21년(잠정) 전년동기대비

추경
(A)

결산
(B)

3월
(당월, C)

3월
(누계, D)

진도율
추경
(G)

3월
(당월, H)

3월
(누계, I)

진도율
(J=I/G)

증감
진도율
(J-E)추경

(E=D/A)
결산
(F=D/B)

3월
(H-C)

누계
(I-D)

◇ 총지출 554.7 549.9 60.8 164.8 29.7 30.0 572.9 72.4 182.2 31.8 11.6 17.4 2.1

 ㅇ 예산 377.5 374.4 40.3 120.6 31.9 32.2 382.3 42.3 123.1 32.2 2.0 2.5 0.3

  - 일반회계 323.5 320.8 32.8 100.7 31.1 31.4 321.6 33.6 102.3 31.8 0.8 1.5 0.7

  - 특별회계 54.0 53.6 7.5 19.8 36.7 36.9 60.8 8.7 20.8 34.2 1.2 1.0 △2.5

 ㅇ 기금 177.3 175.2 20.5 44.2 25.0 25.3 190.6 30.1 59.1 31.0 9.6 14.9 6.1

    (사회보장성기금) 61.2 59.1 5.0 14.3 23.3 24.1 62.9 6.0 16.8 26.7 1.0 2.5 3.4

 ㅇ 세입세출외* - 0.4 0.0 0.0 - 1.7 - 0.0 0.0 -　△0.0 △0.0 -　

 *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

※ (집행관리 대상사업, 343.7조원) 1분기 집행률은 35.7%
(122.6조원)로 전년대비 0.4%p 증가

 ㅇ 특히, 일자리(40.1%, 5.5조원), SOC(37.5%, 20.3조원) 등 국민 생활
및 경기회복과 밀접한 사업들은 평균을 상회하는 집행률 달성

(단위 : 조원, %)

구분
관리대상 

규모
1분기

집행실적(A)
조기집행 
목표(B)

진행률
(A/B)(%) (%)

일자리 13.6 5.5 40.1 9.1 67.0 60.4
SOC 54.2 20.3 37.5 33.6 62.0 60.4

생활SOC 11.0 3.8 34.3 7.2 65.5 52.8
한국판 뉴딜 21.0 7.6 36.1 14.7 70.0 51.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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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재정수지) 세수 등 총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폭은

전년대비 개선 (‘20.1분기 △45.3 → ’21.1분기 △30.1조원)

(단위: 조원, %, %p)

ʼ20년 ʼ21년(잠정) 전년동기대비

추경
(A)

결산
(B)

3월
(당월, C)

3월
(누계, D)

진도율
추경
(G)

3월
(당월, H)

3월
(누계, I)

진도율
(J=I/G)

증감
진도율
(J-E)추경

(E=D/A)
결산
(F=D/B)

3월
(H-C)

누계
(I-D)

◇ 총수입(A) 470.7 478.8 41.8 119.5 25.4 25.0 483.0 55.0 152.1 31.5 13.3 32.6 6.1
◇ 총지출(B) 554.7 549.9 60.8 164.8 29.7 30.0 572.9 72.4 182.2 31.8 11.6 17.4 2.1
◇ 통합재정수지
   (C=A-B)

△84.0 △71.2 △19.0 △45.3 　 　 △89.9 △17.4 △30.1 　 1.6 15.2

◇ 사회보장성
   기금수지(D)

34.6 40.8 5.3 10.0 　 　 36.5 8.9 18.5 　 3.6 8.5

◇ 관리재정수지
   (E=C-D)

△118.6 △112.0 △24.4 △55.3 　 　 △126.4 △26.3 △48.6 　 △1.9 6.7 　

□ (국가채무) 1분기 국고채 발행액은 50.4조원으로, 年 발행한도

(186.3조원)의 27%를 평균조달 금리 1.59%로 안정적 소화

* 1분기 국가채무 잔액: 862.1조원(국고채 769.3, 주택채 79.3, 외평채 9.8 등)
(‘21.3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: 938.4조원) 

ㅇ 외국인·보험사·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 지속되고 있으며,

특히, 외국인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1조원 국고채 매수

*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(조원) : (‘18.1/4)+3.7 (’19.1/4)△2.0 (‘20.1/4)+8.6 (’21.1/4)+11.0

   ** 3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.2%

【1분기 주요 재정사업 및 성과】

□ 맞춤형 긴급피해지원 사업

ㅇ (소상공인 지원) 집합금지 제한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
대상으로 버팀목플러스자금 3월말 3.3조원* 지급 완료

    * 5월10일 기준, 신속지급DB 대상자 301만명 중 272만명(약 90%)에게 4.55조원 지급 완료

◇ 1분기에 코로나 피해계층 긴급지원, 고용충격 완화, 방역강화

등에 초점을 두어 재정을 적극 집행한 결과,

ㅇ 청년 취업자수 증가 등 고용개선, 백신접종・진단・치료 등
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방역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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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고용취약계층* 지원)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

프리랜서 등의 고용 생활 안정 사업도 1분기까지 0.5조원 집행
 *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 등

  ※ 1분기에 고용취약계층(특고, 프리랜서 등 83.4만명)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, 

코로나 피해계층 생활안정에 기여 

□ 고용충격 완화 및 일자리 지원

ㅇ (구직급여) 1분기 실직자 대상 구직급여 3.2조원 지원(전년대비

+0.7조원)으로 재취업활동 기간 중 생활안정 지원(96.4만명 대상)

ㅇ (고용장려 유지) 청년층 추가 고용시 인건비를 지원하는
청년추가고용장려금 0.7조원(4.2만명), 고용유지지원금 0.4조원
등 일자리 안정화 사업 적극 집행(총 23.9만명)

  ※ 수출・내수 개선 및 다각적 정책 노력으로 3월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 전환 

     - 청년층 취업자(전년비, 만명): (‘20.11)△24.3 (12)△30.1 (’21.1)△31.4 (2)△14.2 (3)14.8

□ 코로나 방역 강화 대응

ㅇ (코로나19 예방접종)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
접종센터 운영 및 접종시행비 등 0.1조원 적극 집행

ㅇ (방역대응 손실보상 등)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감염환자

진단-격리-치료 및 생활지원에 0.7조원 집행

  ※ 중증환자 발생 감소, 작년 12월에 비해 위중증률·치명률 모두 감소(‘21.4.23, 복지부)

     - 위중증률 : (‘20.12월) 3.3% → (’21.1월)2.5% → (‘21.2월) 2.3% → (’21.3월) 1.6%

     - 치명률 : (‘20.12월) 2.7% → (’21.1월) 1.4% → (‘21.2월) 1.3% → (’21.3월) 0.5%

<붙임>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1년 5월호(배포용)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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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 5월호 주요재정이슈 요약

 ※ 기고문을 자체 요약한 자료이며, 전체본은 「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5월호」(붙임)에 게재

  해외사례를 통해 본 경제위기 대응 재정정책 운영방향(류덕현 교수)

➀ (해외사례)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유럽국가들의
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공통적인 현상이나,

- 위기 이후 ‘경제회복 + 재정안정화 노력’이 병행된 독일은
재정건전성이 회복된 반면,

-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으나, 경제회복이 지연된 국가(프랑스,

스페인 등)의 경우 부채비율이 지속증가

< 주요국 재정운용 사례 >

국가 재정운용 사례

독일
안정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건전화 노력(준칙 도입, 세원 발굴 등) 수행 
→ 부채 수준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
* 부채비율: (‘08) 65.5% → (‘10) 82.3% → (‘19) 59.6%

프랑스
세입확충·지출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펼쳤으나, 경제회복 지연으로 
→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부채비율이 지속 증가
* 부채비율: (‘08) 68.8% → (‘10) 85.3% → (‘19) 98.1%

스페인·
이태리

남유럽 경제위기를 맞으며 부채비율 지속 증가
* 부채비율: 스페인 (‘08) 39.7% → (‘10) 60.5% → (‘19) 95.5% / 

이탈리아 (‘08) 106.2% → (‘10) 119.2% → (‘19) 134.6% 

➁ (시사점) 성장률 조기회복이 중요*한 만큼 위기대응 과정에서의
적극재정을 통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

    * 성장률이 세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
적극재정을 통한 성장률 회복 필요

-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세를
유지를 전제로 재정건전화 노력 병행 필요

    * 독일의 재정건전성 회복의 이면에는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화 노력 외에도 
‘10년과 ’11년 4.0% 수준의 실질성장률 시현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
유지해 왔다는 것도 재정건전화의 성공을 이룬 주요한 요인

➡ 경기회복·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
하되, 경기회복에 따른 성장률 상승에 따른 세입확충·재정
준칙 강화 등 재정건전화 노력 병행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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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(조세연 구윤모 선임연구원)

➀ (재정기조) 대규모 경기부양책, 확장적 재량예산 편성 등
적극적 재정운용

- (대규모 경기부양책) 코로나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,
세 차례*에 걸쳐 GDP 대비 26% 규모 지출 발표

    * 1차(구조계획) $1.8조(GDP 대비 8%), 2차(인프라계획) $2.3조(GDP 대비 10%)
3차(가족계획) $1.8조(GDP 대비 8%) → 총 GDP 대비 26%

< 바이든 정부 주요 재정정책 >

미국 구조계획법
(American Rescue Plan)

인프라 계획
(American Jobs Plan)

가족계획
(American Families Plan)

규모 $1.8조(GDP 대비 8%) $2.2~2.3조(GDP 대비 10%) $1.8조(GDP 대비 8%)

주요 
내용

•실업수당 지급
•제3차 재난지원금 
•대규모 세액공제

•청정에너지 인프라
•교육·보육·돌봄
•제조업·R&D 인프라
•운송·주택 인프라

•교육 등 인적자원 투자를 
통한 경쟁력 제고 등

•가정 및 아동 관련 지원 중심

재원 
조달

- •법인세 개혁 중심
•고소득층 개인소득세 조정 
•조세격차 감축 등

- (‘22년 대통령 예산안) ’22년 재량지출 계획 규모는 전년(1조

4,044억달러) 대비 8.4%(1,180억달러) 증가한 1조 5,224억달러 규모

- (향후전망)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라 재정적자가 확대되면서
국가채무비율이 30년 후 2배까지 상승 전망(CBO, ‘21.3월)

    * 재정적자(GDP대비%): (’19년) 4.6% (’20년) 14.9% (’21년) 10.3%
국가채무(GDP대비%): (’20년) 100% → (’51년) 202% 

➁ (시사점) 경제・사회구조 전환기에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
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며, 장기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
재원조달 방안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 추진

- 기후변화 대응, 교육·보육 등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새로운
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한국형 뉴딜과 유사

- 중장기 인프라투자를 위해서는 구체적 재원조달방안 논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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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국채시장의 도전과 대응(기획재정부 박재진 국채과장)

ㅇ (도전) 코로나 19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* → 국채 발행물량의
원활한 소화와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도전에 직면

    * 연도별 국고채 발행량(조원) : (‘18)97.4 (’19)101.7 (‘20)174.5 (’21한도)186.3

ㅇ (대응) 시장의 안정적 관리 + 국채시장 역량강화

- ➀시장 여건에 따라 시기별·연물별 발행물량 탄력 조정,
➁시장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조치 실시 등 시장 안정에 총력

- 지난해 국채시장 전반에 걸쳐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
담은 「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」마련하여,

▪ ➊탄탄한 수요기반 확충 ➋효과적 공급전략 마련 ➌안정적 국채
시장 운용 ➍전문적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 추진 중

「국채시장 역량강화 대책」 주요내용

4대 전략 주요 과제

➊ 탄탄한 

수요기반 확충

▸ 국고채 전문딜러(PD)에 대한 지원 강화

   * 중위권 PD까지 금융지원 대상 확대 등

▸ 자산형성 등을 위한 ‘개인투자용 국채’ 도입

➋ 효과적 

공급전략 마련

▸ 국고채 2년물 신규 도입

   * ‘21.2월부터 매월 발행

▸ 모집 방식의 비경쟁인수 제도* 도입

   * 통상적 입찰방식이 아닌 사전 공고된 금리로 일정물량을 발행

➌ 안정적 

국채시장 운용

▸ 국고채 전문유통시장에 자동호가시스템 구축

▸ 시장안정을 위한 국고채 긴급 조기상환 및

교환제도 시스템 마련

➍ 전문적 

지원기반 구축

▸ 국채 관련 주요 현안 연구 및 정책 제언을 위한

「국채연구자문단」 운영

   * KDI·금융연·자본연 등 전문연구기관, 시장참여자 등 참여

▸ 국채 정보 효율적 활용 위한 국채관리시스템 구축

⇨ 향후 선진 일류 국채시장으로의 도약을 기대


